

4:31 
안녕하세요. 존박입니다. 반갑습니다
오늘 몇 곡 더 불러드릴텐데요. 지금처럼 편안하게 그리고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
타이니 데스크 코리아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, 신나구요.
오늘 정말 멋진 연주자분들과 함께 왔는데요. 한 분씩 소개해드릴게요.
피아노 홍소진 
기타에 김동민 
베이스 최윤성
그리고 우리 막내 드럼에는 박성찬

9:15
감사합니다. 
좋은데? (좋은데!) 
좋죠? (너무 좋아요!) 
첫 곡은 “제자리”라는 곡이었고 이어서 “니생각” 들려드렸습니다.
이제 가을이기도 하고 해서 이 다음곡은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발라드 한 곡 준비해봤는데요. 
제 첫 앨범에 수록된 곡이에요. 저랑 친한 김동률 형이 저한테 선물해준 곡이고.
노래가 굉장히 낮게 시작해서 제가 지금 시간을 좀 끌고 있습니다. 
“이게 아닌데” 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. 

14:55
오늘 마지막 곡은요.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이 끝나고 작곡, 작사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처음 쓴 곡이에요. 2011년에 이곡을 처음 쓰고 한참동안 저장을 해놨다가 정규 앨범때 수록곡으로 담았던 곡인데. 
이 곡을 오늘 마지막 곡으로 부르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 해봤습니다.
우리 밴드가 너무 멋있게 재편곡을 해줘서 처음 선보이는 버전이구요. 
20대 초반의 뼈아픈 사랑의 내용을 담은 그런 곡입니다. 
“그만" 들려드릴게요. 

20:06
감사합니다. 
